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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들어가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으로서 국내외 기관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고문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에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의 소중한 지식 문화유산으로 고문헌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연 1회 ‘고문헌 특별전’을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옛책 속의 그림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책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때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그림을 그려 넣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책 속의 그림은 감상을 

주요 목적으로 삼은 회화가 아니라 메시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입니다. 

『강화부궁전도』나 『화도진도』처럼 글이 거의 없는 그림 위주의 보고서도 특별한 

목적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회화보다는 삽화의 성격을 더 

갖고 있습니다.  

옛책 속의 그림에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림 자체의 감상보다는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어, 지식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고문헌의 색다른 가치와 즐거움을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된 고문헌 28만여 책(점)의 보존과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도서관 누리집https://www.nl.go.kr/에서 원문 이미지의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전시된 모든 고문헌은 원문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옛책 속에 담긴 그림 이야기와 고문헌 원본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지식 문화유산으로서 고문헌의 가치와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국립중앙도서관장 서 혜 란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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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은 2020년 6월 15일(월)부터 8월 16일(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개최한 고문헌 특별전 ‘국립중앙도서관 옛책 속의 그림 이야기’의 전시도록이다.

2. 전시 수록 자료는 고판화박물관 소장 ‘오륜행실도 목판’ 이외에는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다.

3. 표지는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그림을 기초로 디자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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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들의 동창회 : 기로회도폭耆老會圖幅

제작자 미상 / [원도: 1629 / 모사: 1800년대] / 채색필사본 / 1장 / 137.2×77.0cm / 한貴古朝57-가783

기로회도폭은 1629년인조 7 6월 5일에 숭례

문 앞 남편연못南池의 홍사효洪思斅 집에서 열

렸던 기로회耆老會 계원들의 모임을 그린 그

림입니다. 기로耆老는 나이가 많고 덕이 많

은 사람을 뜻하며, 기로회는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들의 모임을 말합니

다. 이 그림 속의 기로회에는 12명이 참석

하였는데, 68세의 심론을 제외하면 모두 

71세부터 81세까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본래 도화서 화원 이기룡李起龍, 1600~미상이 12

장을 그려 참석자들이 하나씩 나누어 가졌

는데, 전시된 그림은 1800년대에 전해오던 

그림을 기초로 모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  그림 속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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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회, 벼슬에서 물러난 나이 많은 선비들의 모임

그림 아래쪽에 숭례문과 서울성곽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두 그루의 버드나무가 멋들어지게 늘어져 있고 연꽃이 

가득한 남편연못南池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모임의 장소였던 홍사효의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사효의 집 가운데에는 모임 참가자가 오른쪽으로부터 나이 순서에 따라 ➊ 이인기李麟奇, ➋ 윤동로尹東老, ➌ 이유간李惟侃, ➍ 이

호민李好民, ➎ 이권李勸, ➏ 홍사효洪思斅, ➐ 강인姜絪, ➑ 이귀李貴, ➒ 서성徐渻, ➓ 강담姜紞,  유순익柳舜翼,  심론沈惀 등 12명이 반

원을 그리며 독상을 받고 앉았습니다. 두 번째의 윤동로와 마지막의 심온 자리에 노란 방석만 그려져 있는데,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 반원 가운데쯤에서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옥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온 자제들이고, 오

른편에는 술과 음식을 장만하는 공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장유張維, 1587~1638의 기문記文이, 좌우로는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의 서문序文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의 기문 아래에는 

나이 순서에 따라 모임 참가자의 관직, 성명, 자字, 호號, 생년월일, 본관과 함께 자제들의 관직,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로회도폭

➊

➋

➌

➍
➎➏➐➑➒

➓







12

관청 직원들의 모임 : 영종사마도英宗賜馬圖

김상철 등 편 / [1770] / 채색필사본 / 1장 / 190.0×105.0cm / 한貴古朝51-나67

영종사마도는 영조 임금이 말을 하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란 뜻입니다.  영조 임

금은 1770년영조 46 7월 사옹원司饔院을 방문

하여 사옹원의 자문직인 제조提調들과 모임

을 가졌고, 이 모임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

입니다. 영조는 임금이 되기 전인 16세 때 

사옹원의 정3품 또는 종3품의 관직인 제

거提擧에 임명되어 몸 담았던 시절을 회상

하며 61년 만에 사옹원을 방문하였습니

다. 사옹원은 임금의 식사와 궁중 안의 음

식물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

었습니다. 처음의 묘호는 영종英宗이었고, 

1890년고종 27에 영조英祖로 바꾸었습니다. 

1  그림 속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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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와 사옹원 관리들의 모임 이야기

모임이 있었던 사옹원의 본청 앞에는 영조 임금이 타고 왔던  ➊ 가마輿가 놓여 있고, 건물 주변에는 수행원들이 서성입니다. 왼쪽 아래에

는 영조 임금이 사옹원의 관리들에게 하사한 ➋ 구마廏馬 네 마리가 겹쳐서 그려져 있고, 관원 4명이 말고삐의 끝을 멀리서 잡고 있습니다. 

구마廏馬는 임금이 공적이 있는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건물의 지붕 아래에는 햇볕을 가리는 ➌ 차일遮日이 쳐져 있는데, 연회중임을 알려줍니다. 건물 안의 가운데에는 임금이 앉는 의자인 ➍ 어

좌御座가 있습니다. 임금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불경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영조 임금의 모습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어좌 좌우에는 녹색 옷

을 입은 근접 수행원들이 서 있고, 앞쪽의 양쪽 마루에는 각각 3명씩 사옹원의 관리들이 각상各床을 받은 채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네 개의 글이 있습니다. 먼저 영조 임금이 직접 쓴 장문의 글인 어제御製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한 신하들이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써서 영조 임금에게 바친 전문箋文, 이익정李益炡, 1699~1782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쓴 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김상철金尙喆, 이연李槤, 이유李楡, 이익정李益炡, 구윤옥具允鈺, 황인염黃仁廉 등 영조 임금과 함께 모임에 참석한 관원 여섯 명의 직책과 

이름이 차례대로 적혀 있습니다.  

영종사마도

➊

➋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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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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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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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년순조 17 3월 11일 아홉 살이 된 순조의 맏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당시의 국립대학교인 성균

관에 입학하는 행사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은 출궁도出宮圖, 작헌도酌獻圖, 왕복도往復圖, 수폐도脩幣圖, 입학

도入學圖, 수하도受賀圖 여섯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궁도는 효명세자의 행렬이 창경궁을 나와 성균관

으로 향하는 장면을, 작헌도는 효명세자가 성균관의 대성전에 도착하여 공자와 네 성인에게 술잔을 올리

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왕복도는 효명세자가 요즘의 대학교 총장인 성균관의 박사에게 수업을 청하기 위

해 준비하는 장면을, 수폐도는 효명세자가 스승인 박사에게 예물을 바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입학도는 

효명세자가 스승인 박사에게 교육 받는 장면을, 수하도는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온 효명세자가 고위 관료

와 종친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세자의 입학식 이야기 : 춘궁강학도春宮講學圖

제작자 미상 / [1817] / 채색필사본 / 1첩 / 37.8×24.9cm / 古貴0230-1

춘궁春宮 과 강학講學

가을秋의 풍성한 결실훌륭한 임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봄春부터 싹세자을 틔워 튼튼하게 자

라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봄의 궁전 춘궁春宮은 임금이 될 세자의 궁世子宮 또는 

세자를 상징합니다. 

※ �세자 또는 세자의 궁은 아침에 해太陽가 떠서 만물을 생동하게 만드는 동쪽東과 연관시켜 동궁東宮이

라고도 부릅니다. [창덕궁 춘궁의 위치 : 저승전儲承殿 또는 중희당重熙堂]

춘궁

春宮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봄의 새싹 세자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성장하

여 훌륭한 임금이 되려면 유교 성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여기며 실천했습니다. 이를 옛날에는 강학이라 했습니다.

강학

講學

춘궁강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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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의 통과 의례

입학례

세자가 학생 신분으로 성균관을 방문하여 공자를 비롯하여 유교의 성현을 모신 대성전大成殿에 참배하고 유

학을 공부하는 명륜당明倫堂에서 배움을 청하는 입학식으로, 세자 역시 유학을 공부하여 유교의 이념으로 

국가를 통치하려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입학식 후에도 세자

가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며, 세자만 따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 시강관侍講官과 함께 공부하였습

니다. 세자의 공부는 매일의 정규 강의인 법강法講으로 조강朝講, 아침공부-주강晝講, 점심공부-석강夕講, 저녁공부이 있었고, 

한 달에 두세 번 배운 것을 복습하고 평가하는 공개 강의인 회강會講이 있었습니다.

세자 책봉식

-

책례冊禮

성균관 입학식

-

입학례入學禮

유교 성인식

-

관례冠禮

결혼식

-

가례嘉禮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1809년 제23대 임금 순조純祖, 1790~1834의 맏아들로 태어나, 1812년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성균관 입

학식이 거행되었던 1817년 3월 11일, 효명세자의 나이는 아홉 살이었습니다. 1827년, 아버지 순조의 명

령으로 국가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면서 어진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등 훌륭한 정치를 실

행했다고 칭송을 받았으나 4년 만인 1830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24대 헌종으로 즉위하자 익종翼宗

으로 추존되었습니다.

『춘궁강학도』의 주인공, 효명세자 孝明世子, 1809~1830

세자의 일상 

아침 적녁으로 임금과 왕비 등 

왕실 어른에게 문안인사 드리기

틈틈이 군자의 덕목 

육예藝六 연마하기

예학禮, 예의범절  악학樂, 음악

궁시射, 활쏘기    마술御, 말타기 또는 마차몰기

서예書, 글씨     산학數, 수학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원으로부터 

유교 경전과 역사 공부하기

조강朝講, 아침공부 

주강晝講, 점심공부 

석강夕講, 저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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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세자를 모시고侍 공부講를 담당하는 관청院

벼슬 이름 품계 비고

사師 정1품 영의정

겸직으로 상징적 스승부傅 정1품 좌의정·우의정

이사貳師 종1품 의정부 찬성

좌빈객左賓客·우빈객 정2품
강의 책임자

좌부빈객左副賓客·우부빈객 종2품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정3품

강의 실무 담당자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정4품

문학文學, 겸문학 정5품

사서司書, 겸사서 정6품

설서說書, 겸설서, 자의諮議 정7품

춘궁강학도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세자를 모시고翊 호위衛를 담당하는 관청司

벼슬 이름 품계

좌익위左翊衛·우익위 정5품

좌사어左司禦·우사어 종5품

좌익찬左翊贊·우익찬 정6품

좌위솔左衛率·우위솔 종6품

좌부솔左副率·우부솔 정7품

좌시직左侍直·우시직 정8품

좌세마左洗馬·우세마 정9품

서리書吏 2, 사령使令 8, 군사軍士)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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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식 이야기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출궁도出宮圖 : 효명세자 궁궐을 나서다 

효명세자가 거처인 창덕궁의 중희당에서 입학식이 거행되는 성균관을 향하

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곤룡포를 입은 효명세자는 중희당에서 작은 가마輿

에 올라타고 정문 이극문貳極門을 출발하여 창경궁 홍화문弘化門의 동쪽 문을 나

와 박석고개館峴를 넘고 성균관 대성전의 동문에 이릅니다. 

➋

➎

석복현

성균관

소춘당지

대춘당지

창경궁

창덕궁

➊

➋

➌

① 창덕궁 중희당(동궁) 

② 창경궁 홍화문 

③ 성균관 대성전 동문

창덕궁의 중희당에서 

성균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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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궁강학도

➊ 효명세자는 행렬 가장 뒤쪽에 그려진 작은 가마 여(輿)를 타고 있었지만 효명세자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➋ 홍화문 밖에서 큰 가마인 연(輦)으로 갈아타고 성균관의 동

문까지 이동하였지만 그림에는 연(輦)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➌ 세자를 상징하는 왕세자인(王世子印)이 행렬 가장 앞쪽 중앙의 말에 실려 있습니다. ➍ 세자시강원의 시강관들은 

효명세자가 타고 있던 가마 앞쪽에 녹색의 흑단령(黑團領) 관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➎ 세자익위사의 관원들은 행렬의 앞에서 의장을 들고 가거나 세자 주변에서 경호하고 있

습니다. 

➊

➌

➎

➎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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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성전의 동문 밖에 도착한 효명세자는 가마에서 내려 임시로 설치한 숙소인 편차(便次)에서 학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➋ 효명세자는 시강관 겸보덕의 안내를 받아 동문을 통해

서 두 줄의 선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가며, 대성전을 향해 네 번 절한 후 계단 아래쪽의 노란 사각형 자리에 앉아 붉은 상 위의 물 단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➌ 두 줄의 실선을 따라 정

전의 마루에 올라 먼저 북쪽의 노란 사각형 자리에 앉아 흰 사각형으로 그려진 공자의 신위 앞에서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앞쪽의 노란 사각형 자리에 앉

아 동쪽과 서쪽의 안자·증자·자사·맹자 등 사성(四聖) 의 신위에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➍ 효명세자가 공자 및 사성의 신위에게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 끝난 후, 성균관에 

소속된 유생들이 분담하여 정전 좌우 익실의 16인과 동무와 서무 112인의 신위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➋

➌
➍ ➍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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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헌도酌獻圖 : 효명세자 공자님께 술잔을 올리다

효명세자가 성균관의 대성전에 있는 공자와 네 성인의 신위神位에 술잔을 올

리는酌獻 의식을 그렸습니다. 세자익위사의 관헌들은 동문 밖에 대기하고, 

흑갈색의 흑단령 관복을 입은 세자시강원의 시강관과 흰색·회색 등의 복장

을 한 성균관 유생들이 효명세자를 따라 대성전 안쪽에 도열하였습니다. 효

명세자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대성전 동문에서 제사 의식이 거행되

는 마루까지 효명세자가 움직이는 동선動線이 두 줄의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

니다. 

대성전(大成殿)에 모셔진 신위의 배치

① 정전 안 북쪽 벽 앞 :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공자의 신위 

② 정전 안 동쪽과 서쪽 벽 : 안자·증자·자사·맹자 등 사성四聖 의 신위

③ 정전 좌우 익실翼室 : 공문십철孔門十哲 안연顔淵·민자건閔子騫·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재아宰我·자공子貢·염유冉有·계로季路·자유子游·자하 10인, 송조육현宋朝六賢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소옹邵雍·장재張載·주희朱熹 6인 등 16인의 신위

④ 대성전 앞쪽南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 중국인 학자 94인, 우리나라 학자 18인 등 

    총 112인의 신위 

우리나라 학자 18인

순서
서무 동무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 최치원 857~미상 설  총 655~미상

2 정몽주 1337~1392 안  향 1243~1306

3 정여창 1450~1504 김굉필 1454~1504

4 이언적 1491~1553 조광조 1482~1519

5 김인후 1510~1560 이  황 1501~1570

6 성  혼 1535~1598 이  이 1536~1584

7 조  헌 1544~1592 김장생 1548~1632

8 송시열 1607~1689 김  집 1574~1656

9 박세채 1631~1695 송준길 1606~1672

춘궁강학도

➊

➍

➊

➋

➏

➒

➌

➍➎

➑ ➐

성균관 배치도

① 외삼문 ② 대성전 ③ 동문 ④ 동무 ⑤ 서무 ⑥ 명륜당(강의실) 

⑦ 동재(기숙사) ⑧ 서재(기숙사) ⑨ 존경각(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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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도往復圖 : 효명세자의 가르침 요청과 

                스승의 허락 이야기가 왕복하다  

효명세자가 성균관의 강의실인 명륜당明倫堂에서 스승에게 수업을 청하기 위

해 준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대성전에서 작헌례를 마치고 나온 왕세자

는 그림 오른쪽에 임시로 설치한 숙소인 편차便次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

음 시강관 보덕의 인도를 따라 명륜당 대문 동쪽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도 

세자익위사의 관헌들은 동문 밖에 대기하고, 흑갈색의 흑단령 관복을 입은 

세자시강원의 시강관과 흰색·회색 등의 복장을 한 성균관 유생들이 대성전 

안쪽에서 의식을 돕습니다. 왕복도에서도 효명세자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명륜당 계단까지 효명세자가 움직이는 동선動線이 두 줄의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효명세자와 스승 사이에 오간 대화

효명세자	 감히 배우기를 청합니다.

	 (앞으로 조금 나와서) 아무개는 선생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박사	 아무개는 부덕不德합니다. (세자께서) 욕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효명세자	 (진실하게 청하며) 선생께 수업 받기를 원합니다.

박사	 아무개는 부덕합니다만 세자께서 자리로 가소서. 

	 아무개가 감히 (나가서) 뵙겠습니다.

효명세자	 감히 손님賓客으로 만날 수 없으니, 청컨대 뵙도록 해주소서.

박사	 아무개가 사양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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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효명세자는 명륜당의 동문 밖 노란색 사각형 자리에 서서 서쪽을 바라봅니다. 이때 세자의 서쪽에는 스승에게 바칠 모시 3필의 폐백 한 광주리, 두 말 분량의 술 한 병, 안주용 육포 다섯 묶음이 

놓인 상이 순서대로 차려집니다. ➋ 스승이 되는 성균관의 박사는 붉은색 공복(公服)을 입고 집사자의 안내를 따라 명륜당 동쪽 계단 위의 겹사각형 자리에서 서쪽을 향해 섭니다. 우리나라에서 

해 뜨는 동쪽을 해 지는 서쪽보다 높게 보았습니다. 입학례에서는 제자인 효명세자가 스승보다 낮다고 인식하여 서쪽에, 스승인 박사가 동쪽에 자리합니다. ➌ 문밖에서 효명세자가 문 안의 박사

에게 가르침을 청하며, 박사가 이에 답합니다. 성균관의 유생 가운데 모범생으로 선발된 장명자(將命者,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가 효명세자와 박사 사이를 오가면서 말을 전하는데, 이것을 왕복의

(往復儀)라고 했습니다. ➍ 박사의 허락을 받은 효명세자는 보덕의 안내를 받아 명륜당 마당으로 들어서고, 박사가 오른쪽 계단을 내려와 서쪽을 바라보며 효명세자를 기다립니다. 

춘궁강학도

➊

➋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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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➊
➋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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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폐도脩幣圖 : 효명세자 스승에게 예물을 드리다

효명세자가 박사에게 예물을 드리는脩幣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계단 아래에

서 효명세자와 박사가 마주한 다음, 효명세자는 서쪽 계단을 통해, 박사는 

동쪽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갑니다. 박사는 계단 위 오른쪽의 노란색 사각

형 자리에 붉은 옷을 입고 있고, 효명세자는 왼쪽의 노란색 사각형 위에 있

지만 모습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➊ 효명세자가 폐백이 든 광주리를 받은 다음 무릎을 꿇고 박사에게 두 번 절을 하면 박사도 답례로 두 번 절을 합

니다. 세자시강원의 시강관들이 효명세자 뒤쪽에 엎드려 있습니다. ➋ 효명세자가 무릎을 꿇은 채 폐백 광주리와 

술, 안주가 놓인 상을 받은 후, 집사자(執事者)들을 시켜서 박사에게 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➌ 박사도 무

릎을 꿇고 폐백 광주리와 술, 안주를 받아 집사자에게 넘깁니다. ➍ 예물을 모두 바친 효명세자는 시강관인 보덕의 

안내를 받아 명륜당을 향해 두 번 절을 한 후 왼쪽에 임시로 설치한 숙소인 편차(便次)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춘궁강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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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도入學圖 : 효명세자가 스승에게 교육을 받다 

효명세자가 스승인 박사에게 교육을 받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박사는 명륜

당 마루의 동쪽 자리에 서쪽을 향해, 효명세자는 서쪽 노란색 사각형 자리

에 동쪽을 향해 앉습니다. 그리고는 박사는 책상 위에 책을 펴놓고 강의를 

하며, 효명세자는 바닥에 엎드려 책을 보았습니다. 박사 앞의 책상 위와 효

명세자 앞에 책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자시강원의 시강관들이 효명세자 뒤

쪽에 엎드려 있습니다.

효명세자와 스승 사이에 오간 대화

효명세자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승	 저하邸下의 이 물으심은 참으로 종묘 사직과 신민의 복입니다. 

	 세자께서 어린 나이에 입학하여 이미 성인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는 		

	 뜻이 있으시니, 참으로 이 마음만 잘 미루어 확충하신다면 요堯임금도  

	 될 수 있고 순舜임금도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효명세자	 여기에서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손하라.’고 하였는데, 효도를 	

	 하려면 무엇부터 먼저 하여야 합니까?

스승	 효도를 하는 길에 대하여 그 허다한 절목을 논하자면 갑자기 다 대답해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마땅히 덕을 닦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데에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신修身은 제가·치국·평천하의 		

	 근본인 만큼 효도의 큰 근본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효명세자 입학례 분위기에 대한 『순조실록』의 기록

세자의 나이는 아홉 살이 되었으며 비로소 입학하였는데, 자질이 온순 단아하고 예의범

절이 숙성하였다. 선성先聖을 지알祗謁하는데 주선周旋이 법도에 맞았고, 강독할 때에 글 읽는 

소리가 가락에 맞았으며, 천인天人·성명性命의 토론과 문답에 있어서 의젓하기가 성덕成德한 

이처럼 의표儀表가 있었다. 시종하던 신하들과 선비로서 다리橋를 에워싸고 구경한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목을 길게 늘이고 손을 모아 송축하였다.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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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궁강학도

➊ 강의가 시작되면 박사는 문장의 음을 읽고 뜻풀이를 해주었으며, ➋ 효명세자는 이를 따라서 읽었습니다. ➌ 이날의 교재는『소학(小學)』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집사자가 나와서 

책상과 책을 물렸고, 효명세자는 시강원 보덕의 안내를 받아 ➍ 서쪽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➊

➋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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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➊

➋

➋

➋

➌ ➌

➎

➍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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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도受賀圖 : 효명세자가 입학식을 마치고 

                  축하 인사를 받다 

효명세자가 성균관에서의 입학례를 마치고 평소에 공부하던 창덕궁의 시민

당時敏堂으로 돌아온 후 종친과 고위 관료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는受賀 장면을 

그렸습니다. 효명세자가 주인으로서 축하 인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균

관에서와 달리 효명세자의 이동 동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춘궁강학도

➊ 효명세자는 건물 안 마루 동쪽의 노란색 사각형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바로 주변에는 세자익위사의 관원들

이 서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➋ 종친과 2품 이상의 관리는 건물 안 마루 서쪽에 엎드려 있고, 3품 이하의 관

리는 뜰에 앉아 있습니다. 3품 이하 관리들 주변의 뜰에는 ➍ 세자익위사의 관원들이 도열해 있고, 뜰 가운

데에는 효명세자가 타고 갔던 ➌ 작은 ➎ 가마(輿)와 큰 가마(輦)가 놓여 있습니다. 종친과 2품 이상의 관리

가 행사장으로 들어오면 효명세자는 동쪽 계단에 서서 맞았고, 이들이 서쪽 계단을 통해 마루로 올라와 두 

번 절을 올리면 효명세자도 답례로 두 번 절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송덕의 글인 치사(致詞)

를 관리가 대신 읽으면 효명세자와 신하들이 함께 꿇어앉아서 들었습니다. 치사 읽기가 끝나면 종친과 2품 

이상의 관리가 효명세자에게 다시 두 번 절했고, 효명세자 또한 답례로 두 번 절하였습니다. 이후 3품 이하

의 관리들이 뜰에서 두 번 절하는 것으로 행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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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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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년숙종 37 9월 11일, 조선시대 외척을 관장하는 돈녕부의 종1품 관직인 판돈녕부사를 지낸 이정영에

게 숙종 임금이 하사한 효간孝簡이란 시호諡號를 본가의 후손들이 맞이하는 행사를 기념하여 제작한 그림 첩

입니다. 교지를 공경하며 맞이하는 장면을 그린 교지지영지도敎旨祗迎之圖, 교지를 낭독하는 장면을 그린 교지

선독지도敎旨宣讀之圖, 손님과 주인이 축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그린 빈주연회지도賓主讌會之圖 세 장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 행사에 참석한 27명의 명단인 연시연회객延諡宴會客, 행사 축하시를 수록한 시연수창

록諡筵酬唱錄이 뒤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효간공孝簡公 과 연시延諡

아버지는 호조판서를 지낸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이고, 호는 서곡西谷이다. 1636년인조 14

의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2품의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거쳐 종1품의 판돈

녕부사까지 역임하였다. 

이정영

李正英
 1616~1686

시호 맞이하기 : 효간공연시장孝簡公延諡帳

제작자 미상 / [1711] / 채색필사본 / 1책 / 41.6×29.7cm / 한貴古朝56-나27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지내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관료가 죽은 후 임금이 해당 관료

의 인품과 공적을 칭송하여 내리는 이름이다.   
시호

諡號

임금이 내리는 시호諡號를 본가에서 후손들이 맞이하는 행사다.연시

延諡

효간공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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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지영지도敎旨祗迎之圖 

: 교지를 공경히 맞이하다 

숙종 임금이 이정영에게 ‘효간孝簡’이란 시호를 내린다는 문

서인 교지敎旨가 본가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집 안

에는 ➊ 천막을 치고 ➋ 가마에 실은 교지를 놓을 ➌ 탁자

를 중심으로 손님과 후손들이 도열해 있는데, 천막 안이 보

일 수 있도록 지붕을 천막 오른쪽에 그렸습니다. 집 밖에는 

교지를 실은 가마를 중심으로 앞쪽에는 ➍ 7인의 악공 행렬

이 악기를 연주하며 걸어가고, 뒤쪽에는 임금 대신 시호를 

하사하는 ➎ 사시관賜諡官들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 

아래에는 행사 참여자들이 타고 온 ➏ 가마와 가마꾼이 보

입니다.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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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간공연시장

➊

➋

➌

➎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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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➌
➍

➋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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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선독지도敎旨宣讀之圖 : 교지를 낭독하다

➊ 사시관이 천막 안의 탁자 옆에서 임금이 내린 교지를 낭독

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➋ 후손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서, 

후손이 아닌 ➌ 손님들은 한쪽에 줄지어 서서 듣고 있습니다. 

행사장인 천막 밖에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➍ 7인의 악공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효간공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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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주연회지도賓主讌會之圖

: 손님과 주인이 축하 잔치를 벌이다

행사를 마친 후 손님賓과 주인主이 함께 하는 축하 잔치인 연

회讌會의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천막 안에는 ➊ 손님들 각각 

잔치상을 받고 앉아 있으며, ➋ 시녀들이 축하 음식을 나르

고 있습니다. ➌ 교지가 놓인 탁자는 천막 밖으로 옮겨져 있

습니다.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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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간공연시장

➌

➊ ➋

➊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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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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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임금이 1795년정조 19, 乙卯 윤2월 10일 아버지 사

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의 현륭원에 행차園幸했을 

때의 준비, 택일, 의식 절차부터 서울 북쪽의 춘당대

에서 실시한 공로자의 시상까지 행사의 모든 과정을 

정리整理한 의궤儀軌, 행사 보고서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

조의 명으로 정리의궤청整理儀軌廳까지 설치하여 주조한 

금속활자인 정리자整理字로 1796년정조 20에 10권 8책으

로 간행하였습니다. 그 중 제 1책金 권수卷首의 「도식圖

式, 그림」에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까지의 행렬, 화성에

서의 행사 장면, 행사에 사용된 각종 물품 등의 그림 

112면이 흑백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수록되었습니다.

왕릉행차 이야기 :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제작자 미상 / 1796 / 금속활자본 / 7책(1책 결본) / 34.4×22.1cm / 일산古159-21

원행을묘정리의궤

현륭원

수원화성

시흥행궁

지지대

고개
의왕시

수원시

군포시

안양시

한강

배다리

창덕궁에서 수원화성을 

거쳐 현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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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

팔달문

(북문)

수원천

화서문

(서문)

팔달문

(남문)

창룡문

(동문)

동장대

서장대

▲

팔달산

(145.5cm)

수원향교

수원의 화성, 행궁, 수원향교 

화성 행궁

신풍루
봉수당

득중정

낙남헌

➍

➊

➋

➌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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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

정조 임금이 경기도 수원에 건설한 성곽인 화성華城 안의 행궁行宮을 그렸습니다.  

행궁은 임금이 임시로 행차했을 때 머무는 궁궐을 가리키며,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의 무덤이 있는 현륭원에 행차했을 때 화성행궁에 머무르며 각종 행사를 치뤘습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➊

➍

➋

➌

봉수당

신풍루

낙남헌

득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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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1795년 윤2월 12일, 정조 임금이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奉壽堂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거행하는 장면

을 그렸습니다. 봉수당 원래의 이름은 장남헌壯南軒이었는데,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만수무강을 받들어 기원한다奉壽는 의

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어서 축하 공연으로 거행되었던 궁중의 춤 14개의 종류를 순서대로 그렸습니다.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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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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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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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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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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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도綵花圖

정조 임금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포함하여 환갑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머리에 장식으로 꽂거나 꽃병 등에 꽂아두기 위해 비단, 모시, 종이 로 만든 

채화綵花, 요즘의 조화 13종을 그렸습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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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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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기용도器用圖

상床, 술병甁과 술잔盃, 초燭와 촛대燭臺 등 환갑잔치에서 사용했던 

16개의 용기를 그렸습니다. 



52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53

복식도服飾圖

환갑잔치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던 여령女伶의 복식 5종류, 어린 기생 동기童妓의 

복식 6종류 등 환갑잔치에 동원된 무용수들의 복식을 그렸습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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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남헌양로연도落南軒養老宴圖

1795년 윤2월 14일, 정조 임금이 화성행궁 안 북쪽의 낙남헌에서 노인공경

과 풍속 교화의 상징으로 양로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수원 출신으

로 관료는 70세 이상, 일반인士庶은 80세 이상, 조정 관료는 61세 이상의 노인

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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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성도謁聖圖

1795년 윤2월 11일, 정조 임금이 팔달산 동남쪽에 있는 수원 향교의 대성전大成

殿에서 참배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알성謁聖이란 ‘성인을 찾아가 뵙는다’는 뜻으

로, 여기서 성인은 공자를 가리킵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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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도放榜圖

1795년 윤2월 11일, 화성행궁의 낙남헌에서 정조가 어머니 환갑잔치를 축하

하며 특별한 과거시험인 별시別試를 시행한 후 합격자를 발표放榜하는 장면을 그

렸습니다. 이때 과거시험에 급제한 사람은 문과 5인, 무과 56인이었습니다.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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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

1795년 윤2월 12일,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에 참배

하고 돌아와 화성의 서쪽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에 올라 성을 수비하고 공격

하는 훈련城操을 참관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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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1795년 윤2월 14일, 정조 임금이 화성행궁 안 서북쪽의 득중정得中亭에서 활

쏘기를 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때 정조 임금은 첫 번째에 30발 중 24

발, 세 번째에 25발 중 24발을 명중시켰습니다.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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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루사미도新豊樓賜米圖

1795년 윤2월 14일, 정조 임금이 어머니 환갑잔치 기념으로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에 올라 수원의 백성 435명, 수원 주변 고을의 백성 592명

에게 쌀을 내려주는賜米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때 건장한 남자는 6되, 늙은 

남자와 건강한 여자는 5되, 약한 여자는 4되씩 나누어주었습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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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도駕轎圖

정조 임금이 원행을묘 행사 때 타고 갔던 가마인 가교駕轎의 전체와 세부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가교는 

사람이 메고 다니던 가마輦을 앞뒤 각 한 마리의 말 안장 양편에 얹어서 끌고 가게 만들었으며, 붉은색 바

탕에 황금색 장식을 하였습니다.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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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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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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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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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도舟橋圖 노들나루露梁津에서 정조 임금의 행차가 한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일렬로 세운 위에 만든 배다

리舟橋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때 다리를 올리기 위한 가운데의 교배선橋排船 38척, 좌우호위선 

12척, 배다리의 좌우에 배치하는 난간선欄干船 240척을 동원하였고, 다리 위에는 3개의 홍살

문紅箭門을 만들었습니다.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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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도班次圖 정조 임금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비롯하여 원행을묘 때 참여한 문무 관리와 호위 군사, 

깃발과 악기 등이 늘어서 있던 행렬의 차례班次를 그렸습니다. 그림에 그려진 인원은 1,505

명, 말은 516마리이며, 실제로 동원된 총 인원은 5,661명, 말은 1,417마리입니다. 행렬 가

운데 앞쪽에 있는 두 대의 군주쌍교郡主雙轎에는 정조 임금의 두 누이가, 다음으로 자궁가교慈宮

駕轎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 임금이 타고 갔던 정가교

正駕轎가 그려져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정조 임금은 정가교를 타지 않고 자궁가교 뒤에서 말

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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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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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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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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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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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



郡主雙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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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慈宮駕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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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



正駕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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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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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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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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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읽는 행사

연희당진찬도延禧堂進饌圖

정조 임금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실제 환갑날인 1795년 6월 18일, 창경

궁의 연희당에서 환갑잔치를 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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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홍화문사미도弘化門賜米圖

정조 임금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마치고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에 나가 백성들에게 쌀을 내려주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때 서울 중부의 31호, 

동부의 80호, 서부의 208호, 남부의 135호, 북부의 58호 등 총 512호에 쌀 3

말씩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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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으로 

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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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으로 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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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년, 조선시대 국영 목장의 운영을 책임진 사복시司僕寺에서 국영 목장의 그림식 지도 32장과 통계 등

을 담아 보고용으로 제작한 지도책입니다. 서울 살곶이목장箭串牧場의 지도인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를 비

롯하여, 경기-공청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함경도-황해도-평안도의 순서로 목장지도와 각종 통계 주

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국 국영 목장의 수는 138개였지만 실제로 운영되던 곳은 53개였습니다. 이들 

목장에서 키우던 말은 20,213마리, 그 중 수말은 6,939마리이고 암말은 13,274마리였습니다. 소는 895

마리, 그 중에서 수소는 683마리, 암소는 212마리였습니다. 목장을 관리하는 목동은 5,178명이었습니

다. 희귀본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12월 22일에 보물 제1595-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목장 이야기 : 목장지도牧場地圖

사복시 편 / 1678 / 채색필사본 / 1책 / 44.8×30.0cm / 한貴古朝80-32 (보물 제1595-1호)

목장지도

中浪浦
(중랑개)

沓十里
(답십리)

新村
(새말)

豆毛浦
(두뭇개)

纛島
(뚝섬)

箭串橋
(살꽃이다리)

堰浦
(언포)

新川
(새내)

雌馬場
(자마장)

華陽亭
(화양정)

廣津
(광나루)

峨嵯山
(아차산)

女妓淵
(여기연)

살곶이목장의 범위 

(원도: 일제강점기 1:5만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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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의   

    용어 및 지명

•진헌마進獻馬 : 임금에게 바치는 말

•정색마正色馬 : 색깔에 따라 구분한 말

•�자마장雌馬場 : 좋은 말을 확보하기 위해 암말雌馬만 기

르던 곳으로, 현재의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있었다. 

암말이 발정기가 되면 우량 수말과 교배시켜서 양마

를 생산하였다.

•�화양정華陽亭 : 말 방목을 감독하고 임금이 군대의 열병 

등을 하는 장소로 현재의 건국대학교 안에 있었다.

•�환장環場 : 말을 몰아넣어 수효 점검, 말의 등급 구별, 

낙인찍기, 병 치료를 하는 곳이었다.

•�여기연女妓淵 : 중랑개 부근 현재의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웅덩이로 말이 물을 마시는 곳이었다.

•�언포堰浦 : 현재의 중랑구 군자동과 중곡동 일부에 위

치한 방죽으로, 살곶이다리로 흘러나가면서 말이 물

을 마시는 곳이었다.

•�수책樹柵 : 버드나무를 심어 엮어서 바람을 막고 말이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는 버드나무 울타리로 살곶이

다리에서 광나루까지 3,477m 정도의 길이었다.

•�그밖의 지명 : 중랑개中浪浦, 광나루廣津, 새내新川, 뚝섬纛島, 

두뭇개豆毛浦, 새말新村, 답십리畓十里, 아차산峨嵯山

진헌마정색도의 살곶이목장

3  그림으로 보는 지도

아차산

여기연
중랑개

답십리

새말

두뭇개

(살곶이다리)

언포

➋

➌

➎












➏

➐

뚝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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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철청총鐵靑驄	 몸 전체는 회백색이며 갈기와 꼬리만 		

	 검푸래한 말. 

➋ 자류마紫騮馬	 몸 전체는 붉은색이며 갈기와 꼬리 다리의 	

	 아래 부분이 검은 말

➌ 연전총連錢驄	 몸 전체는 회백색이며 엉덩이 옆구리 어깨 	

	 부위에 흰색 엽전 모양의 무늬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말

➍ 백송고라白松古羅	 몸 전체는 황백색이며 갈기 꼬리 

	 네 다리의 아래 부분은 검은색의 말

➎ 적자불赤者佛	 몸 전체는 붉은색이며 얼굴과 눈꺼풀이 		

	 흰색의 말 

➏ 백가리온白加里溫	 몸 전체는 흰색이며 꼬리털은 검은색의 말

➐ 연설아烟雪阿	 몸 전체가 백색인 말

➑ 오명마五明馬	 몸 전체는 검은색이며 네 다리 아래 		

	 부분과 코에 흰색 반점이 있는 말

➒ 청가라靑加羅	 몸 전체가 검은색의 말

➓ 구랑마仇郞馬	 몸 전체가 짙은 적갈색이면서 어두운 

	 회색을 띤 말

 적다간자赤多看者	 몸 전체는 적색이고 콧등에 흰 반점이 		

	 있는 말

 황고黃古羅	 몸 전체는 황색이며 네 다리 아래 부분은 	

	 흑색, 등에는 검은 줄의 뱀장어 무늬가 		

	 있는 말

 유거흘騮巨割	 몸 전체는 적갈색이며 입과 눈 주위 		

	 아랫배 네 다리의 윗부분 옆구리 부위에 	

	 흰색 털이 혼합되어 연해진 말

 포도자불葡萄者佛	 몸 전체는 어두운 붉은색(포도색)이며 		

	 얼굴과 눈꺼풀이 흰 말

 공골마公骨馬	 몸 전체가 누런색의 말

 오류마烏騮馬	 몸 전체가 까마귀의 깃처럼 광택이 나는 	

	 칠흑색의 말

 담가라淡加羅	 몸 전체는 어두운 회색이며 털갈이 후에는 	

	 검은색으로 변하는 말 

 표적다태성表赤多台星	 몸 전체는 연한 붉은색이며 갈기는 		

	 은색이고 이마에 둥글고 

	 큰 희 반점이 있는 말

 적부로赤夫老	 몸 전체는 연한 붉은색이며 갈기 꼬리 네 	

	 다리 아래 부분이 붉은색인 말

 유총마楡驄馬	 몸 전체는 회백색이며 머리 가슴 허리 		

	 다리 등에 갈색이 털이 남아 있는 말 

 추마騅馬	 검푸른 털에 흰색의 털이 섞인 말

목장지도

➊

➋
➍






➑

➒

➓

살곶이

환장

화양정

자마장

새내

광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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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으로 보는 지도

2) 전국의 목장 분포

* 숫자 : 전체 목장 수(운영 목장 수)

➊

➊

➊

➊

➊
➋

➋➌

➍

➎

➏

➋

➌

➍

➎

➏

➊

➊

➊

➊

➊

➋

➌
➍

➎
➏ ➐

➑

➒

➓

➋

➌

➍
➎

➋

➌

➍ ➎

➏
➐

➑ ➒

➓




➋➌

➍

➋

➌

➍

➎

➏

서울	 ➊ 살곶이목장	 1(1)

경기도	 ➊ 장단부	 1(0)

	 ➋ 강화부	 9(6)

	 ➌ 인천부	 7(2)

	 ➍ 남양부	 9(5)

	 ➎ 수원부	 3(1)

	 ➏ 양성현	 1(1)

	 합계	 30(15)

공청도	 ➊ 면천군	 1(1)

(충청도)	 ➋ 서산군	 2(1)

	 ➌ 태안군	 6(1)

	 ➍ 홍주목	 1(0)

	 합계	 10(3)

전라도	 ➊ 옥구현	 1(1)

	 ➋ 함평현	 1(0)

	 ➌ 영광군	 4(1)

	 ➍ 무안현	 1(0)

	 ➎ 나주목	 7(3)

	 ➏ 진도군	 3(1)

	 ➐ 해남현	 1(0)

	 ➑ 강진현	 2(0)

	 ➒ 장흥부	 3(0)

	 ➓ 낙안군	 1(0)

	  흥양군	 9(3)

	  순천부	 23(7)

	 합계	 49(16)

경상도	 ➊ 남해현	 1(0)

	 ➋ 진주목	 2(1)

	 ➌ 고성현	 2(0)

	 ➍ 거제현	 9(0)

	 ➎ 칠원현	 1(0)

	 ➏ 웅천현	 1(0)

	 ➐ 동래부	 5(1)

	 ➑ 김해부	 2(2)

	 ➒ 울산부	 1(1)

	 ➓ 장기현	 1(1)

	 합계	 23(6)

함경도	 ➊ 문천군	 1(1)

	 ➋ 영흥부	 1(1)

	 ➌ 함흥부	 2(0)

	 ➍ 홍원현	 1(1)

	 ➎ 단천부	 1(1)

	 ➏ 온성군	 1(1)

	 합계	 7(5)

황해도	 ➊ 해주목	 3(1)

	 ➋ 강령현	 2(0)

	 ➌ 옹진현	 2(1)

	 ➍ 장연부	 1(1)

	 ➎ 풍천부	 1(1)

	 ➏ 은율현	 1(1)

	 합계	 10(5)

평안도	 ➊ 철산부	 2(1)

	 ➋ 선천부	 2(2)

	 합계	 4(3)

제주목	 ➊ 제주목	 1(1)

	 ➋ 정의현	 1(1)

	 ➌ 대정현	 1(1)

	 ➍ 별목장	 1(1)

	 ➎ 우도	 1(1)

	 합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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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지도

목장지도에 수록된 지도 및 지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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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청도

충청도

전라도

3  그림으로 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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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목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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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3  그림으로 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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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경상도

목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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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3  그림으로 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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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함경도

함경도

목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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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3  그림으로 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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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

제주도

목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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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궁전도는 ‘강화부에 있는 궁궐과 궁전을 그린 그림’이란 뜻입니다. 제1폭 「행궁도行宮圖」, 제2폭 「외

규장각도外奎章閣圖)」, 제3폭 「장녕전도長寧殿圖」, 제4폭 「봉선전도奉先殿圖」로 구성되어 있으며, 1858년에서 1865

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화행궁은 청나라와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임금이 피난하며 장

기전을 펼치기 위해 지은 임시 궁궐입니다. 장녕전은 숙종 임금의 어진御眞, 초상화을, 봉선전은 세조 임금의 

어진御眞, 초상화을, 봉선전과 함께 그려진 만녕전萬寧殿은 영조 임금의 어진御眞, 초상화을 모신 건물이며, 돌아가신 

임금의 어진御眞, 초상화을 모신 건물도 궁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규장각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던 도서

관이며, 창덕궁에 있던 왕립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하였습니다. 1866년고종 3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여 다섯 건물 모두를 불태웠고, 외규장각도서를 약탈해 갔습니다.

행궁 이야기 : 강화부궁전도江華府宮殿圖

제작자 미상 / [1558-1865] / 채색필사본 / 1첩 / 36.8×25.7cm / 한貴古朝62-178

3  그림으로 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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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강화도에 행궁, 외규장각, 장녕전, 

    만녕전, 봉선전이 있었을까?

강화도 주변의 바다는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9m나 됩니다. 이 때문에 썰물 때 푹푹 빠지는 넓은 갯벌

이 사방으로 발달하였고, 동쪽 김포와 북쪽 개풍과의 좁은 물목에서는 밀물 때는 내륙의 한강과 임진강 쪽으로, 썰물 때

는 인천 앞바다 쪽으로 바닷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을 받은 후 고려 정부는 몽골군과의 장기전

에 대비하여 상륙 공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는 유라시아대륙을 휩쓸고 다니던 몽골군이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 동안 한 번의 상륙 시도조차 하지 못한 세계 최고의 요새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습

니다. 임진왜란 후 만주에서 성장한 후금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선 정부는 세계 최강 몽골군도 함락시키지 못

한 강화도를 장기전의 핵심 거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비록 병자호란 때 조선군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청나라군에 

의해 함락되기는 했지만 준비만 제대로 하면 청나라군이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요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병자호란 후 조선 정부는 청나라와 대규모 전쟁이 벌어져도 다시는 함락되지 않을 튼튼한 요새로 강화도를 

재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이 피난하며 전쟁을 진두지휘할 행궁이 건설되었고, 청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도 파괴

되지 않도록 외규장각과 봉선전·장녕전·만녕전을 강화도에 만들었습니다. 

강화부궁전도

김포시

북한

개풍군

배천군

강화도와 주변 지역

교동도

석모도
강화도

강화읍내

송악산

강화읍성

남산
▲

▲

북문

동문

남문

서문

➊ ➋

➊ 행궁-외규장각-장녕전-만녕전-봉선전 

➋ 강화 관아 밀집지역

강화읍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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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으로 보는 지도

2) 강화부궁전도의 그림 이야기

행궁도行宮圖 

강화행궁은 광해군 때 후금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되면

서 불탔습니다. 1705년숙종 31에 재건되었고, 1714년숙종 40에 강화유수 김진규가 ‘行宮행궁’이란 편액을 써서 

걸었습니다. 병인양요 때 불타고 아직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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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궁전도

외규장각도外奎章閣圖

1781년정조 5 3월 정조 임금이 행궁 동쪽에 외규장각을 만들도록 명하였고, 1782년정조 6 2월에 완공되었습

니다. 국가 행사 보고서인 의궤儀軌, 임금의 글씨인 어필御筆 등 총 1,000여 종 6,000여 책(점)을 보관하였습

니다. 병인양요 때 불탔고, 2003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의 귀환

프랑스군은 의궤 191종 297책을 포함한 도서 359점을 불태우지 않고 프랑스로 약탈해 갔습니다. 1975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촉탁 직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약탈된 외규장각 도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알렸고, 1992년 우리나라 정부가 프랑스에 정식으로 도서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

고 우여곡절 끝에 2011년 6월 11일, 약탈당한지 145년 만에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형식으로 외규장각 도서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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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녕전도長寧殿圖

1695년숙종 21 강화유수 김구가 행궁 동쪽에 장녕전을 짓고 숙종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御眞을 모셨습니다. 

숙종 임금은 장녕전을 지은 노고를 치하하여 김구에게 품계를 올려주었고, ‘장녕전’의 이름을 직접 써서 

만든 편액을 하사하였습니다.

3  그림으로 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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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전도奉先殿圖

봉선전은 1622년광해군 14에 처음 만들어졌고, 세조 임금의 어진御眞을 모셨습니다.. 병자호란 때 불타 없어

졌다가 1858년 9월에 제건되었습니다. 만녕전은 1745년영조 21 별전을 개축하여 만들었으며, 영조 임금의  

어진御眞을 모셨습니다. 두 건물 모두 병인양요 때 불탄 후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강화부궁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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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으로 보는 지도

화도진도는 두 장의 지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의 지도는 인천도호부 전체와 바닷길이 지나가는 

서해 바다의 섬 지역을 그렸고, 두 번째의 지도는 화도진花島鎭과 바로 근처의 관할 포대 지역만 그렸습니

다. 화도진은 1879년 7월에 완성된 군사기지입니다.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

과 서양의 개항 압박이 강해지면서 많은 근대식 대형 군함에 수천 명의 군대를 태우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근대식 대형 군함은 한강을 오르기에는 너무 커서 서해안에 

정박하여 군대를 상륙시킨 후 육로를 통해 수도 서울로 쳐들어올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은 인

천의 제물포 지역에 군사기지인 화도진과 관할 많은 포대를 새로 설치하여 침략군의 상륙 자체를 저지하

며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다를 지켜라 : 화도진도花島鎭圖

제작자 미상 / [1887] / 채색필사본 / 2장 / 28.1×22.2cm / 한古朝61-79



물치

영종진

월미도

굉이부리

북송곶

화도진

제물포

일제강점기 1:5만 

지형도 위의 

화도진과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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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화도진이 인천의 

    제물포에 설치되었나?

조선은 근대식 대형 군함을 동원한 침략군이 서울로 쳐들어온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지점에 상륙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워 육로로의 이동이 쉽고 둘째, 썰물 때도 

근대식 대형 군함을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깊은 곳입니다. 조선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곳을 

조사한 후 그곳이 바로 인천의 제물포 지역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물포 앞 바다에는 썰물 때

도 갯벌이 들어나지 않는 갯골이 해안가 가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의 곶섬花島에 표기된 한자를 따서 화도진花島鎭이란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해안가에 굉이부

리猫島 포대, 북송곶北松串 포대, 제물포濟物浦 포대를 집중 배치하여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화도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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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도진도

굉이부리

영종진

월미도

항로

갯벌

제물포

범아가리(虎口)

노렴

인천도호부

석바위장

화도진

비리고개

북송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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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지형도 위의 

화도진과 포대

영종진

월미도

굉이부리

화도진

석바위장

인천도호부

비리고개

노렴범아가리(虎口)

북송곶

제물포

갯골

갯골

갯골

갯벌

2) 제물포 지역 이외의 포대는 왜 그곳에 설치했나?

화도진도에서 가장 자세한 것은 첫째, 포대의 위치 둘째, 선박의 항로 셋째,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

과 갯골입니다.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는 곳에는 근대식 대형 군함이 정박할 수 없습니다. 밀물 때는 

정박할 수 있지만 썰물 때는 바닷물이 빠져나가 군함이 갯벌 위에 멈추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

니다. 다만 갯골에는 바닷물이 남아 있어 군함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호부 남쪽 해안

가 중 군함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갯골에 범아가리虎口 포대와 노렴獐島 포대를 설치하여 화도

진에서 관할하며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범아가리 포대는 지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의 서쪽 바닷가에, 노렴 포대는 논현동의 동쪽 바닷가에 설치했습니다. 노렴 포대가 있던 곳은 지금 

소래포구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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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도진도

월미도

제물포

항로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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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진
물치

굉이부리

북송곶

화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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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108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1428년세종 10 경상도 진주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엄벌하자는 주장이 논의

되고 있을 때, 세종 임금은 백성들이 항상 읽을 수 있는 효행의 좋은 풍습에 관한 책을 만들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설순偰循이 중심이 되어 효자 110명, 충신 112명, 열녀 96명의 사례를 선

별한 후 매 편마다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 넣어 책을 만든 후 1434년세종 16에 효孝·충

忠·정貞 ‘삼강三綱의 행실과 그림’이란 뜻의 ‘삼강행실도’란 이름으로 간행 반포하였습니다. 대부분 

중국 사례이며, 우리나라 사례로는 효자 4명, 충신 6명, 열녀 6명입니다. 성종재위: 1469~1495 연간에

는 효자·충신·열녀 각각 35명씩 선별하고 한글 해석문을 단 언해본諺解本이 편찬 간행되었습니다.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1518년중종 13 중종 때의 학자 김안국金安國의 제안에 따라 유교의 기본 윤리인 오륜五倫 중에서 장유長

幼와 붕우朋友의 이륜二倫을 민간에 널리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조신曺伸이 편찬과 

간행을 주관하였으며, 형제의 사례 25명, 종족宗族의 사례 7명, 붕우의 사례 11명, 사생師生의 사례 

5명 등 총 48명의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사례 모두 중국인이며, 우리나라 사람은 없습니다. 백

성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한글 해석문을 단 언해본으로 편찬 간행되었습니다.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정조 임금의 명을 받은 이병모李秉模 등이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해서 1797년정조 21에 

간행한 책입니다. 다만 『삼강행실도』 전체를 그대로 실은 것이 아니라 효자 33명, 충신 35명, 열

녀 35명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삼강행실도』에 들어 있던 효자 4명, 

충신 6명, 열녀 6명이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한문-한글의 순서로 배치하였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중심의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책 

모두 여러 시기에 걸쳐 간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본異本과 번각본飜刻本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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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정조 21에 이병모李秉模 등이 왕명에 따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합하여 편찬한 

금속활자본整理字 을 1859년철종 10에 복각한 목판의 일부이다.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한 오륜행실도 목판으

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화로囲爐裏의 외곽 보호용으로 변형되었다.

오륜행실도 목판五倫行實圖 木板

소장처: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 제작연도: 1859년 / 크기: 30.2×30.2×24.0cm

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오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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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행실도』한朝古57-가931, 왼쪽와『오륜행실도』일산古155-17, 오른쪽에 
   그려진 우리나라 인물 16명 

충신

堤上忠烈제상충렬

[박]제상의 충렬 [신라]

丕寧突陣비녕돌진

비녕[자]가 적진으로 돌진하다 [신라]

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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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李上疏정이상소

정[추]와 이[존오]가 상소하다 [고려]

夢周殞命몽주운명

[정]몽주가 목숨을 잃다 [고려]

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오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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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再抗節길재항절

길재가 절개를 지키다 [고려]

原桂陷陣원계함진

[김]원계가 적진에서 전사하다 [본조-조선]

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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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婁伯捕虎누백포호

[최]누백이 호랑이를 때려잡다

[고려]

自强伏塚자강복총

[김]자강이 무덤에 엎드리다 [본조-조선]

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오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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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珍斷指석진단지

[유]석진이 손가락을 끊다 [본조-조선]

殷保感烏은보감오

[윤]은보가 까마귀를 감동시키다 [본조-조선]

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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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

彌妻偕逃미처해도

[도]미와 아내가 함께 도망하다

[백제]

崔氏奮罵최씨분매

최씨가 분연히 꾸짖다 [고려]

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오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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烈婦入江열부입강

[배]열부가 강물로 뛰어들다 [고려] 

林氏斷足임씨단족

임씨가 다리를 자르다 [본조-조선]

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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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氏撲虎김씨박호

김씨가 범을 치다 [본조-조선]

金氏同窆김씨동폄

김씨가 [지아비와] 함께 묻히다 

[본조-조선]

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오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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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행실도』古155-5, 왼쪽와『오륜행실도』일산古155-17, 오른쪽에 그려진 중국 인물 4명

형제

종족

卜式分畜복식분축

복식이 가축을 나누다 [한나라]

公藝書忍공예서인

[장]공예가 참을 인(忍)자를 [백번] 쓰다 

[당나라]

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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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우

사생

李勉還金이면환금

이면이 금덩어리를 돌려주다 

[당나라]

楊時立雪양시입설

양시가 눈 속에 서 있다 

[송나라]

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오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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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행실도』일산古155-17 충신 효자 열녀 이야기의 우리말 여행

[충신] 堤上忠烈(제상충렬) [박]제상의 충렬 [신라] 

박제상은 신라시조 혁거세 후손이니 신라왕의 두 아우 (중) 하나는 왜국에 볼모 잡히고 하나는 고구려에 볼

모 잡혀갔더니 왕이 심히 보고자 하여 변사辯士, 말솜씨가 좋은 사람를 얻어 가서 맞아 오라 할 때 제상이 자원하여 고

구려에 가 그 왕을 달래여 볼모를 놓아주게 하고 또 왜국에 가 왜왕을 속이고 왕의 아우를 가만히 배를 태워 

보낼 때 일러 가로되 ‘내 함께 가면 꾀도모한 일 이루지 못하리라’하고 머물러 있더니 왜왕이 알고 제상을 가두

고 물어 가로되 ‘네 어찌 왕제王弟를 가만히 보내었는가?’ 제상이 가로되 ‘나는 신라 신하라. 우리 임금이 왕제

를 생각하여 보고자 하시매 내 임금의 뜻을 이룸이로다.’ 왜왕이 노하여 가로되 ‘네 감히 신라 신하로다 하

면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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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의 발바닥 가죽을 벗기고 갈밭을 베어 날 나게뾰족하게 하고 제상을 그 위로 끌며 물어 가뢰되 ‘네 뉘 신

한가?’ 제상이 가로되 ‘신라 신하로다’ 또 쇠를 불에 달궈 그 우에 세우고 묻되 ‘네 뉘 신한가?’ 제상이 또 

가로되 ‘신라 신하로다.’ 왜왕이 (제상이) 굽히지 아니할 줄을 알고 불에 살라 죽이니 그 아내(가) 제상의 

죽음을 듣고 높은 영嶺, 고개에 올라 왜국을 바라(보)며 울고 죽으니라.

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오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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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婁伯捕虎(누백포호) [최]누백이 호랑이를 잡다

최누백은 고려 적 수원 아전 상자의 아들이니 상자가 사냥하다가 범에게 해한해를 당한 바가 되니 이때 누백의 

나이 십오세라. 범을 잡고자 하거늘 어미어머니 말리자 누백이 가로되 ‘아비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아니 갚으리오.’ 

하고 즉시 도끼를 메고 범의 자취를 따르니 범이 이미 (상자를) 다 먹고 배불러 누었거늘 누백이 바로 앞에 

달려들어 범에게 꾸짖어 가로되 ‘네 내 아비를 해쳤으니 내 너를 먹으리라.’ 범이 꼬리를 치고 엎드리거늘 도

끼로 찍어 배를 헤치고 아비의 뼈와 살을 내어 그릇에 담고 범위 고기를 항(아리)에 넣어 물 가운데 묻고 아

비를 홍법산 서편에 장사하고 여묘(살이) 하더니 하루는 꿈을 꾸니 그 아비 와서 글을 읊어 가로되 ‘가시덤불

을 헤치고 효자의 집에 이르니 정을 느낌이 많음에 눈물이 무궁하도다. 흙을 져서 날마다 무덤에 더하니 지

음마음이 통함은 명월청풍이로다. 살아서 봉양하고 죽으매 (무덤가를) 지키니 뉘 이르되 효의 시종처음과 끝이 없다 

하리오.’ (글) 읊기를 다함에 문득 뵈지 아니하더라. 거상장례을 마침에 범의 고기를 내어 다 먹으니라.  

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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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 崔氏奮罵(최씨분매) 최씨가 분연히 꾸짖다 [고려]

최씨는 고려 적 영암 선비 인우의 딸이니, 진주 하장 정만의 처가 되어 네 자녀를 낳고 살더니, 왜적이 진주

를 치니 고을 사람이 다 달아난지라, 정만은 서울 가고 도적이 여염(집)에 들어오니, 최씨 나이 젊고 자식이 

있더니 여러 자식을 데리고 산중에 피난하였다가 도적을 만나 칼로 저희고위협하고 겁박하려 하니 최씨 나무

를 안고 꾸짖어 가로되 ‘도적에게 더럽히고 사느니 차라리 죽으리라.’ 하고 꾸짖기를 그치지 아니한데 도적

이 드디어 나모 아래서 죽이고 두 자식을 잡아가니 셋째 아들 습은 나이 겨우 육세라 (어머니의) 죽음 곁에

서 울고 강보에 (싸인) 아이는 오히려 기어가 젖을 빨아 먹으니 피 흘러 입으로 드는지라 그 아이 즉시 죽으

니라. 그 후 십년 만에 감사 장하張夏(가) 나라에 장계하여 정문旌門하고 습의 구실(세납)을 덜어주니라. 

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오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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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삽화로 보는 부모님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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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중요한 열 가지 큰 은혜十重大恩와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 경전

입니다. 인도의 불교에서는 없던 경전으로, 수나라와 당나라 초기쯤에 중국의 유학을 기초로 불교사상을 

중국인에게 교화시키기 위해 편찬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교화의 대상은 귀족이나 사대부 계

층이 아니라 일반 서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통일신라기로 추정되고 있으

며, 고려후기에는 이미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최고의 

목판본은 1300년충렬왕 26에 간행된 고려본이며, 효孝를 강조하는 유교 국가 조선에 들어와서는 판본의 종류

가 40종 이상이 될 정도로 특히 많이 유행하였습니다. 한자로만 기록한 것, 한자로 기록하면서 주요 장면

을 그림으로 그려 넣은 것, 한자와 한글로 기록하면서 그림을 그려 넣은 것, 순 한글로만 기록하고 그림을 

그려 넣은 것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부모은중경』의 그림이 변하다

위치 서명 간행자 판본 간행년 책수 청구기호

왼쪽 위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판 미상 목판본 미상 1 한古朝21-6-2

오른쪽 위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불암사 목판본 1687 1 古1741-42 

왼쪽 아래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미상 목판본 미상 1 한古朝21-340 

오른쪽 아래 부모은중경:국역 선문출판사 연활자본 1990 1 古1749-8

 

5  삽화로 보는 부모님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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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대보부모은중경

제1 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 : 배 안에서 열 달 동안 길러주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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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임산수고은臨産受苦恩 : 해산할 때 고통 받으신 은혜

5  삽화로 보는 부모님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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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 :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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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고토감은咽苦吐甘恩 : 쓴 건 삼키고 단 건 뱉어 먹여주신 은혜

5  삽화로 보는 부모님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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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회건취습은廻乾就濕恩 : 마른자리 진자리 갈아주신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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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 :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5  삽화로 보는 부모님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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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세탁부정은洗濁不淨恩 : 더러운 것은 씻어주신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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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원행억염은遠行憶念恩 : 먼길 떠난 자식 걱정하신 은혜

5  삽화로 보는 부모님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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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 : 자식 위해 모진 일도 다하시는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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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구경연민은究竟憐愍恩 :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5  삽화로 보는 부모님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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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기록된 ‘제일회탐수호은第一懷躭守護恩’의 우리말 여행

➊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판한古朝21-6-2

번호 서명 간행자 판본 간행년 책수 청구기호

➊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판 미상 목판본 미상 1 한古朝21-6-2

➋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불암사 목판본 1687 1 古1741-42 

➌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선문출판사 목판본 미상 1 한古朝21-340 

첫째는 (아기를) 배어서임신하여 지키고 호위하는 은혜니

여러 겁怯,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인연이 중하여겹쳐서 이제 오니와서 어머니 태에 의탁하였도다.

달시간이 넘으니지나니 오장五臟,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이 생기고 칠칠七七日에 

여섯 정六精, 눈·귀·코·입·혀·뜻이 열리도다. 

몸이 무겁기 뫼山와 같고 움직이고 그침에 바람 재앙을 겁하도다두려워하다. 

깃옷비단옷을 도무지 걸치지 아니하니 단하는 거울에 티끌이 묻었도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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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대보부모은중경古1741-42

처음에 (아기를) 배어서임신하여 몸 간수하는 은恩, 은혜이라

여러 겁怯,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인연이 중하여겹쳐서 이제와 어머니 배에 들도다.

달시간이 오르니[지나니] 오장五臟,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이 나고 일곱 달이 되니 

여섯 가지 정六精, 눈·귀·코·입·혀·뜻이 여낫도다열리다.

몸이 무거워 뫼山와 같고돌아다님에 바람을 저어하는도다두려워하다.

깁옷비단옷을 입지 아니하니 거울에 티끌이 껴있도다.

5  삽화로 보는 부모님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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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대보부모은중경한古朝21-340

제1은 회태懷胎, 임심하고 수호守護하는 은혜니

여러 겁怯,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인연이 중하여겹쳐서 이제와서 어머니 태에 의탁하였도다.

달시간이 넘음에 오장五臟,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이 생기고 칠칠일七七日에 육정六精, 눈·귀·코·입·혀·뜻이 열리난도다. 

몸이 무겁기 산악 같고 움직이고 그침에 풍재風災를 겁하는도다두려워하다.

깁옷비단옷을 도무지 걸치지 아니하니 단장하는 거울에 티끌이 끼었도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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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로 보는 순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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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로역정天路歷程은 영국의 작가 존 번연JohnBunyan이 1678년에 출간한 소설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을 캐나다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1895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입니다. 영어 제목의 뜻은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길”이고,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하여 '절망의 늪' '죽음의 골짜기' '허영의 도시'를 지

나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장차 다가올 세상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과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게일은 조선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 선교에 도움이 되고자 번역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모든 문장을 썼으며, 주요 장면마다 총 45장의 그림을 그려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림의 인물 모습을 조선 사람으로, 배경을 조선의 산하로 묘사

하여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친밀하게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천로역정天路歷程

奇一 역 / 1895 / 목판본 / 2책 / 28.6×16.9cm / 古18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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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로역정』1895의 그림 이야기

1 기독도(크리스챤)가 전도(자)에게 도(가르침)를 받다

크리스챤이 전도자를 만나 영생의 구원을 향한 순례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2 기독도가 집을 떠나다

크리스챤이 가족과 이웃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순례길을 향해 집을 떠납니다.

천로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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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독도가 이천(온순한 사람)을 데리고 고집(고집쟁이)과 이별하다.

 크리스챤은 말리는 고집쟁이를 떨쳐버리고 온순한 사람과 함께 순례길을 떠납니다.

5 세지(세속의 현자)가 기독도를 꾀이다.

세속의 현자가 영생을 향한 헛된 꿈보다는 현세의 즐거움을 깨닫고 

누리라며 크리스찬을 현혹합니다. 

4 기독도가 우울니(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은조(도움 주는 사람)가 구원하다.

크리스찬이 불신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도움 주는 사람이 구원해 줍니다. 

6 기독도가 길을 잃었는데 전도(자)가 다시 가르치다.

세속의 현자에게 현혹당한 크리스챤이 순례길을 잃고 헤맬 때 

전도자가 나타나 다시 가르침을 줍니다.

6  삽화로 보는 순례길, 「천로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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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독도가 좁은 문에 다다르자 인자(선량한 사람)가 열어준다.

크리스챤이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에 이르자 선량한 사람이 나타나 문을 열어줍니다.  

9 효시(깨달음을 주는 사람)가 방 쓰는데 물 뿌리는 

이치로 기독도를 가르치다.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복음의 물을 뿌려 인간의 원죄인 

먼지를 쓸어내는 이치를 가르쳐줍니다.

8 인자가 기독도를 천성길(천국으로 가는 길) 가르치다.

선량한 사람이 크리스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10 효시가 급한 욕심과 복을 기다리는 일로 기독도를 가르치다.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허황된 욕망을 극복하고 영생의 복을 기다리는 방법을 

크리스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로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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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효시가 물로 불을 끄고 기름으로 불을 일어나게 함으로 기독도를 가르치다.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마귀는 물로 은총의 불을 끄고 그리스도는 기름으로 

타오르게 한다는 이치를 크리스챤에게 가르쳐 줍니다. 

13 기독도가 담 넘어 오는 사람을 개유(開諭, 타이름)하다.

크리스챤은 올바른 길이 어렵고 힘들다며 지름길을 택하려 담을 

넘어 오는 사람을 타이릅니다.

12 기독도(가) 십자가에 다다라 죄짐을 벗으니 천사가 흰 옷을 입히다.

크리스챤이 십자가에 이르러 원죄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자 천사가 새 옷으로 

갈아입히며 천국에 이르는 두루마기 통행증을 줍니다. 

14 기독도가 회의(의심 많은 사람)와 심경(겁쟁이)의 말을 듣지 않다.

크리스챤은 고난의 길이 무서워 돌아오는 의심 많은 사람과 겁쟁이의 

말을 듣지 않고 순례길을 계속 갑니다.   

6  삽화로 보는 순례길, 「천로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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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독도가 잃었던 표지를 도로 찾았다.

크리스챤은 육체의 안락 때문에 정자에서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돌아가 찾았습니다.

17 기독도가 미궁(아름다운 집)에 다다랐다.

크리스챤은 순례자들에게 평안한 휴식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지어놓은 아름다운 집에 이릅니다. 

16 기독도가 사자 있는 데를 지나다.

크리스챤이 시험하려 매어놓은 두 사자의 사이를 신앙의 

믿음으로 무사히 지나갑니다.

18 기독도가 미궁에 들어가다.

크리스챤은 아름다운 집의 네 자매로부터 신앙의 믿음을 

인정받아 안내를 받아 들어갑니다.

천로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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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독도가 갑옷을 입다.

크리스챤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려 하자 순례길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갑옷과 투구를 입혀 무장시켜 줍니다. 

21 기독도가 악귀를 만나 기도하다.

크리스챤이 마귀 아볼루운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칩니다. 

20 기독도가 (마귀) 아파륜과 싸우다.

크리스챤이 순례길을 막아선 마귀 아볼루운과 용감하게 맞서 싸웁니다.

22 기독도가 음예(음침한 골짜기)를 떠나니 햇빛이 비추다.

크리스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나자 광명의 햇빛이 비춥니다.

6  삽화로 보는 순례길, 「천로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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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독도가 (포악한) 천주교황을 지나가다.

크리스챤은 늙은 교황이 온갖 욕지거리를 해대도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으로 무사히 지나갑니다.

25 로아당(수다쟁이)이 진충을 꾀이다.

수다쟁이가 믿음 많은 사람을 말로서 현혹합니다.

24 진충(믿음 많은 사람)이 기독도를 구원하다. 

의기양양하게 앞서가던 자만심으로 미끄러져 넘어진 크리스챤을 

믿음 많은 사람이 달려와 구원해 줍니다.

26 평론촌(수다쟁이 마을)

수다쟁이가 많이 사는 마을입니다.

천로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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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독도(와) 진충이 전도(자)를 다시 만나다.

수다쟁이가 떠난 후 크리스챤과 믿음 많은 사람이 전도자를 다시 만납니다.

29 기독도(와) 진충이 허화시에서 잡혀가다.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크리스챤과 믿음 많은 사람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28 허화시(허영의 도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꼭 거쳐야 하는 허영의 도시입니다.

30 진충이 해를 받다(당하다).

믿음 많은 사람이 허영의 도시 법정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반론하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6  삽화로 보는 순례길, 「천로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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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독도(와) 미도(소망)가 라득의 처(가) 소금기둥 된 것을 보다.

크리스챤과 소망은 롯의 아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자 소금기둥이 된 유적을 봅니다. 

33 기독도(와) 미도가 절망의 옥에 갇히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편한 샛길로 들어섰다가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 거인의 감옥에 갇힙니다.

32 생명강

크리스챤과 소망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강’으로, 

요한은 ‘생명수의 강’으로 부른 곳에 이릅니다.

34 기독도(와) 미도(가) 옥에서 도망하다.

크리스챤과 소망은 약속의 열쇠로 감옥의 문을 열고 탈출합니다.  

천로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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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독도(와) 미도(가) 이단산(기쁨의 산)에서 내려다보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 올라 꼭대기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불신의 시체들을 내려다봅니다. 

37 무지(어리석은 사람)를 만나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지혜로운 척 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납니다. 

36 천성(천국)을 바라보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목자들이 건네준 망원경을 통해 천국으로 통하는 

문을 바라봅니다.

38 광명한 사람이 기독도와 미도를 그물에서 구원하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아첨쟁이를 따라가다 그물에 갇힌 것을 광명한 

사람이 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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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미도가 미기에서 졸다..

소망이 낯선 곳에서 졸기 시작했지만 크리스챤의 도움으로 잠을 

자지 않고 천국을 향해 함께 갑니다. 

41 사해를 건너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믿음의 힘으로 죽음의 바다를 건넙니다.

40 천사를 만나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를 만납니다. 

42 천국에 들어가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드디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로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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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로역정권지상

화설話說, 소설 시작할 때 쓰는 말이라. 내가 천하 넓은 들로 구경 다니다가 한 곳에 이르러 곤한지라 한 구렁을 찾아

들어가 누어 자다가 꿈을 꾸니 한 사람이 해진 옷을 입고 한 곳에서 제 집을 등지고 돌아서서 손에 한 책

을 쥐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책을 읽을 때에 울며 떨며 슬퍼하다가 견디지 못하여 크게 불러 가로되 

어떻게 하랴 하고 근심하는 모양으로 집에 돌아오매 그 처자들은 왜 근심하는지 알지 못하는지라 제 걱정

이 점점 더하매 참지못하여 말하며 탄식하여 가로되 내 사랑하는 처자들이 내 몸에 근심을 지고 있어 장

차 죽을 것이요 우리 사는 성城, 도시도 천화天火, 하늘의 불에 사라질 것을 내가 정녕 아노니 이런 재앙을 만나면 

우리가 도무지 멸망함을 면치 못할 터이니 어찌 할꼬 만일 생명(의) 길 하나를 예비치 아니하면 능히 피할 

수 없으나 사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그 가속이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나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미친 줄로 알아 생각하되 자고 깨면 아침에나 마음이 나을까 하여 급히 침방으로 보내니 밤에도 

낮과 같이 걱정하며 한 잠도 자지 못하고 걱정하며 울더니 아침이 되매 처자가 들어와 어떠하냐고 묻거늘 

대답하되 걱정할수록 더 걱정스럽다 하고 다시 그 말을… 

한글로 기록된『천로역정』1895 도입부의 우리말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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